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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세계는 지금 클러스터 경쟁중

90년대 이후 클러스터가 본격 확산

□ 지식경제시대의 도래와 함께 산업집적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

- 1950년대 이후 급성장한 미국 실리콘밸리가 대표적 성공사례

- 최근 들어 각국은 산업집적지가 국가경쟁력의 관건임을 인식

ㆍ스웨덴(시스타), 중국(중관촌) 등은 자국기업 성장과 다국적 기업 유치

를 위해서 실리콘밸리를 벤치마킹

□ 산업단지 대신에 「산업 클러스터」라는 신용어가 주목을 받고 있음

- 1990년대 초반 마이클 포터 교수가 클러스터의 중요성을 역설한 것

이 계기가 되었음

- OECD는 1990년대 중반 'Cluster Focus Group'을 조직, 각국의 클러

스터 사례를 분석

- 특히 중국, 싱가포르는 정부 주도하에 경제특구 형태의 클러스터를 조성

각국의 산업클러스터 발전 추이

구 분 60 년대 이전 70 년대 80 년대 90 년대 이후

산업

집적

세

계

ㆍ실리콘밸리

ㆍRoute128

(보스톤)

ㆍ쓰꾸바(일본)

ㆍ캠브리지(영국)

ㆍ소피아앙티폴리

(프랑스)

ㆍ신쥬(대만)

ㆍ구마모또(일본)

ㆍ시스타(스웨덴)

ㆍ울루(핀란드)

ㆍ푸동/중관촌(중국)

ㆍMSC(말레이시아)

ㆍIT2000(싱가포르)

한

국

ㆍ전통공업단지

ㆍ수출자유지역
ㆍ대덕연구단지 ㆍ첨단산업단지

ㆍ대덕밸리

ㆍ테크노파크

정책의

중심
공업단지 과학연구단지

테크노폴리스

(첨단기술단지)
산업클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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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 경쟁시대의 도래

□ 클러스터(Cluster)는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특정 지역에 모여

▷네트워크 구축과 상호작용을 통해 ▷사업전개, 기술개발, 부품조달,

인력ㆍ정보교류 등에서 시너지를 내는 것을 의미함

- 산업클러스터에는 대학 및 연구기관, 완성품 생산업체, 전문화된 원재

료ㆍ부품ㆍ서비스 공급업체, 금융기관, 연관산업의 기업 등이 입지

- 역량있는 구성주체들의 집적 및 상호 네트워크가 핵심

ㆍ생태계, 테크노폴리스, 사이언스 파크 등이 유사한 개념인데, 클러스

터는 보다 고도화된 형태

□ 경쟁력 원천인 지식창출과 기술혁신을 촉발하는 데 있어서 클러스터가

가장 유효한 수단

-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공간적 근접성이 생산성을 높이고 혁신을 극

대화함

ㆍ거래비용의 축소, 정보의 창출과 원활한 흐름, 전문화된 니즈 충족,

동종업체간의 경쟁압력 증대 등이 이점

- 정보통신 발달에도 불구하고 대면접촉(face to face)을 통한 암묵지

획득과 창출은 여전히 중요

ㆍ상호작용의 빈도와 强度는 물리적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

세계화ㆍ디지털시대의 역설

- 세계화와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라 일반적으로 경쟁우위에서 입지(location)가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른바 '거리의 소멸')

- 그러나 세계화ㆍ디지털시대에도 지역에 기반을 둔 클러스터가 경쟁우위에 유리하

게 작용

ㆍ전문화된 기능과 지식, 관련 기관과 경쟁자, 관련사업 및 수준높은 고객들이 상

호작용을 하여 전체로 경쟁우위를 창출(마이클 포터,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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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간 경쟁의 시대에서 클러스터간 경쟁의 시대로 바뀌고 있음

- 미래 新산업들은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고 개발부담이 큰 경우가 많아

단독 기업의 사업전개가 불가능

ㆍ클러스터 형성을 통한 공동개발, 자금ㆍ위험 분담 등이 필수적

클러스터 형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시급

□ 국내에서도 산업클러스터의 중요성에 대해 눈을 뜨기 시작

- 산업단지 입주업체가 전체 사업체 생산액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

으나 클러스터 기능은 초보적 수준

ㆍ생산공간, 기반시설 등 하드 인프라에 치중한 것이 이유

- 非수도권 공단은 미분양 사태가 계속되고, 수요가 몰리는 지역은 개별

공장 입지로 인한 난개발이 심각한 등 산업단지 수급이 한계에 봉착

- 테크노파크, 바이오 클러스터, 문화산업단지 등 정부 주도의 산업집적

지 시책이 등장

ㆍ70년대 연구단지로 출발한 대덕밸리도 90년대 중반이후 벤처창업이

활성화되면서 산업클러스터로 변모

□ 중국 추격, 임금상승, 기업의 해외유출 등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클러

스터 형성을 통해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기업경쟁력을 높여야 함

- 개별기업 차원에서 경쟁력 향상과 신사업 전개를 도모하는 것은 한계

가 있음

-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하고 있어 Catch-up을 통한 단순조립과

생산으로는 생존이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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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업종별 클러스터들을 형성하여 '혁신을 통한 차

별화'를 시도

ㆍ제대로 된 클러스터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

- 선택과 집중을 통해 소수정예의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이들간의 연계를

강화해야 함

ㆍ현재 추진중인 바이오, 문화산업 등의 클러스터 정책은 지나치게 분

산되어 있어 성공가능성이 낮음

Ⅱ. 클러스터 유형과 국내외 사례

1. 클러스터의 구성주체와 유형

클러스터의 구성주체

□ 클러스터는 비전 제시자(VP), 시스템 통합자(SO), 전문 공급자(SS)의

3개 주체로 구성

- 비전 제시자(Vision Provider, VP) :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산업의 발

전방향을 제시하며 인재공급과 벤처창업의 토대로서 역할

- 시스템 통합자(System Organizer, SO) : 원천기술을 상업화하고 요

소기술과 부품을 통합하여 제품화

- 전문 공급자(Specialized Suppliers, SS) : 부품과 요소기술을 제공하

는 중소기업ㆍ벤처, 금융ㆍ마케팅ㆍ법률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지원서

비스업체 등

삼성경제연구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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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주체간 역할 분담을 통한 분업네트워크 형성, 상호작용을 통한 지

식창출이 클러스터의 작동원리

클러스터의 구성주체별 역할

VP

SO SSSS

원천기술

인재공급

자금/정보지원

부품/요소기술 제공

수요자 역할

자금/정보지원

벤처창업

(비전제시자)

(시스템통합자) (전문공급자)

클러스터의 유형

① 대학ㆍ연구소 주도형

- 대학과 연구소의 연구개발능력을 기반으로 바이오, 나노 등 신산업을

중심으로 형성

- 실리콘밸리의 스탠포드 대학, 샌디에고의 UCSD, 대덕의 전자통신연

구소 등 대학ㆍ연구소가 비전제시자로서 역할

② 대기업 주도형

- 대기업 입지를 기반으로 하여 자동차, 통신시스템 등 대형 조립산업을

중심으로 형성

삼성경제연구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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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요타시의 도요타자동차, 스웨덴 시스타의 에릭슨 등 대기업들이 시

스템 통합자로서 역할

③ 지역특화형

- 문화ㆍ예술품(도자기, 미술품 등), 명품 소비재(패션의류, 구두, 선글라

스 등)를 생산하는 특산지에 형성

- 전통, 숙련기술과 예술적 가치가 뛰어난 전문공급자들이 풍부

④ 실리콘밸리형

- 구성주체 모두가 세계적 경쟁력을 갖고 새로운 기술과 산업을 창출하

는 가장 고도로 발전한 클러스터

ㆍ실리콘밸리는 컴퓨터, 인터넷 등 이른 바 IT혁명을 주도하였고 최근

에는 BIT, NIT 등 새로운 융합산업을 창출하고 있음

클러스터의 유형별 구성주체

유 형
VP

(비전제시자)

SO

(시스템통합자)

SS

(전문공급자)
국내외 사례

대학ㆍ연구소

주도형
대학, 연구소 하이테크 대기업

벤처기업

기자재 업체

미국 샌디에고

대덕

대기업 주도형 조립 대기업 조립 대기업 중소부품업체
도요타시

울산

지역특화형
업종별 협회

지방정부

공동브랜드 업체

완성품 업체
전문 중소기업

이태리 브렌타

이천

실리콘밸리형
대학, 연구소,

하이테크 대기업
하이테크 대기업

벤처기업

기자재 업체

전문서비스 업체

실리콘밸리

(국내는 없음)

주 : 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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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외 클러스터의 유형별 사례분석

① 대학ㆍ연구소 주도형

해외 : 샌디에고의 바이오클러스터

□ 캘리포니아 샌디에고대학(UCSD)으로부터 80년대 이후 스핀오프(Spin

Off)된 벤처기업들을 바탕으로 발전

- UCSD는 이 지역 최대의 연구기관이자 고급인력과 벤처의 산실

ㆍ샌디에고지역 바이오기업의 40%는 UCSD에서 스핀오프

ㆍ연간 천여건 이상 바이오 특허를 출원

- 샌디에고가 현재의 기틀을 마련한 데에는 UCSD 애트킨슨 총장의 리

더십이 결정적 역할

UCSD 애트킨슨 총장의 리더십

- 1980~1995 기간동안 총장으로 재직하며, 시골학교와 다름없던 UCSD를 기초

연구 및 산학협력 측면에서 세계적인 대학으로 육성

- 기업과 지방정부를 설득, CONNECT 프로그램을 창설하여 산ㆍ학ㆍ관 네트워

크를 확립

□ 샌디에고는 보스톤, 실리콘밸리와 함께 미국의 3대 바이오클러스터

- 지역총생산(GRP) 성장률이 5.1%(2002년 예상)로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

- FDA의 최종임상단계에 있는 의약품이 45개(2001년말 기준)일 정도

로 상업적 성공을 거두고 있음

삼성경제연구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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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 대덕밸리의 ITㆍ바이오 클러스터

□ 대덕밸리는 국내 최대의 대학ㆍ연구소 주도형 혁신 클러스터

- 1973년부터 조성이 되어 30년 역사를 자랑하는 사이언스파크

- 연구기관수 116개에 1만여명의 연구인력을 보유(박사급 4천여명)

ㆍ대전지역의 연구개발 투자규모는 약 2조원으로 전국의 14%(2000년)

- 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스핀오프한 벤처기업이 220여개

□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최고의 신기술 집적지로 부상

- 대덕의 벤처기업들은 기술력에 기초한 제조업 벤처가 중심

ㆍ벤처중 제조업 비율 : 서울 36.7%, 대덕 69.3%

- ETRI, KAIST 등의 R&D센터가 클러스터내에 뿌리내리지 못한 실정

ㆍIMF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스핀오프가 촉발된 관계로 창업 및 기

업지원 시스템은 취약

- 뚜렷한 선도기업이 없으며 클러스터의 국제화도 이제 시작 단계

ㆍ대기업이 벤처를 리드하지 못하며, 구매ㆍ판매 대상기업도 거의 수도

권에 입지

ㆍ외국계 R&D기관 및 기업이 거의 없음

평가 : 대학ㆍ연구소의 역할이 결정적

□ 샌디에고의 경우 세계 수준의 대학ㆍ연구소가 기술혁신과 창업을 선도

- 협력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벤처창업, 공동 R&D 등이 활발

삼성경제연구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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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개발의 협력네트워크 사례

- UCSD의 오브라이언 교수가 대학의 연구인프라를 활용하여 신경장애치료용 신

약을 개발

- UCSD CONNECT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벤처캐피털로부터 투자를 유치

- 오브라이언 교수의 개인 네트워크와 샌디에고 바이오기업협회를 통해 제품 판매

및 기술동향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여 시장을 개척

(자료: Innovation Associates, Inc, 2000)

□ 국내는 대학ㆍ연구소 주도형 클러스터로서의 면모를 아직 갖추지 못함

- 대덕연구단지는 그동안 연구기능을 담당하다가 90년대 중반 이후 벤

처창업이 활성화된 사례

ㆍ우수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있는 홍릉, 포항 등도 최근 들어 산학

연계와 스핀오프가 진행

- 대학ㆍ연구소에서 창업한 벤처ㆍ중소기업의 pool이 증가하고 있으나

클러스터를 리드하는 선도업체가 없음

ㆍ창업 및 기업지원 시스템도 선진 클러스터에 비해 낙후

- 대학과 연구소의 기반을 갖추지 못한 채 추진하는 신산업형 클러스터

는 실패가능성이 높음

ㆍ국내 바이오 클러스터 육성계획은 실력있는 대학과 연구소가 없는 지

역들을 상당수 포함

② 대기업 주도형

해외 : 일본 도요타시의 자동차클러스터

□ 1938년 도요타자동차가 도요타시에 본사와 공장을 건설하면서 클러스

터를 형성하기 시작

삼성경제연구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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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요타시를 포함하는 아이치현은 완성차 조립업체, 전문부품업체 및

관련연구소가 밀집한 일본 최대의 자동차산업 집적지

- 도요타의 14개공장 중 12개, 미쓰비시의 8개공장 중 3개 공장이 입지

ㆍ도요타가 설립한 도요타공업대학 등 45개의 대학과 도요타중앙연구

소, 부품업체 연구소 등이 모여 있음

□ 일본경제의 불황에도 불구하고 도요타 클러스터는 비교적 높은 성장세

를 유지

- 2000년 아이치현의 경제성장률은 전년대비 2%로 2년 연속 플러스

성장

ㆍ도요타자동차도 주요 경쟁사와 비교하여 고수익을 내고 있음

주요 자동차 기업의 연도별 당기순이익 추이

(8,000)

(6,000)

(4,000)

(2,000)

0

2,000

4,000

6,000

8,000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백만달러)

도 요 타
G M

VW

닛 산

국내 : 울산의 자동차클러스터

□ 1968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이 건설된 이후 국내 최대의 자동차산업

집적지로 자리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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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자동차 생산액의 26.9%, 종업원 고용의 17.6%를 차지(2000년)

- 울산의 지역경제에서 자동차 부문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

ㆍ자동차와 기타 운송장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종업원수에서 54.8%, 부

가가치의 51.8%, 생산액의 34.3%를 차지(울산상공회의소, 2001)

□ 산자부는 오토밸리 조성사업을 통해 생산, 연구개발, 마케팅 기능이 종

합된 비즈니스 콤플렉스 건설을 추진 중

- 정부 계획이 하드 인프라에 치중되어 있어 소프트 보완이 필요

울산 Auto  Valley 조성사업

- 현대자동차 및 부품업체들이 밀집해 있는 울산 북동부지역에 2002년부터 5년간

총 2,312 억원을 투입하여 부품업체의 집적지를 조성할 계획

- 모듈화단지(집적화단지), 부품소재단지, 자동차부품혁신지원센터(기술 지원), 울

산오토플라자(전시, 마케팅) 등을 조성

평가 : 대기업 중심의 네트워크 형성이 핵심

□ 도요타는 부품업체와 자본 및 인적교류를 바탕으로 강력한 네트워크를

구축

- 도요타와 협력업체간에 지식이전 컨설팅, 부품업체간 연구회, 인력교

류, 각종 협력회 등이 활성화되어 있음

- 다양한 구성주체들이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어 의사소통과 협력이 원활

삼성경제연구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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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 인접성에 따른 학습과 지식창출

정보교환시간(人/日)

결함수(개)

/개발기간(개월)

((자료자료: : Dyer, 1994)Dyer, 1994)

도요타도요타

8080

닛산닛산 160160

GM 410GM 410

7,500(7,500(人人//日日))

3,500(3,500(人人//日日))

1,000(1,000(人人//日日)) 130/87130/87

105/52105/52

80/5080/50

(152(152개개 설문자료설문자료))

조립-부품업체 거리(mile)

□ 울산은 조립 및 부품제조 위주의 클러스터

- 부품업체가 하청공장에 머물고 있으며 고부가가치 부품산업이 창출되

지 못하고 있음

ㆍ부품업체의 제품개발 참여율이 30%로서 일본의 절반 이하

- 부품업체의 연구회, 지역대학과의 교류, 지자체와의 교류 등 지식네트

워크가 부족

- 현대의 울산 자동차연구소가 남양연구소로 통합될 예정이고, 부품업체

들의 연구소도 줄어들고 있어 연구개발부문의 취약성이 더욱 심화

③ 지역특화형

해외 : 이태리 브렌타(Brenta)의 신발클러스터

□ 이태리 북부 브렌타에는 수백년의 오랜 전통을 바탕으로 지역특화형

신발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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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8년 최초로 신발제조업자협회가 발족되었을 정도로 지역적 기반

이 튼튼

- 1976년에는 ‘The Brenta Master Shoemakers Consortium’이

설립되어 지역 중소기업들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

- 브렌타는 이태리내에서도 고가품 생산기지로 특화

ㆍ가격이 9만 리라(약 10만원) 이상인 여성화의 비중이 95%를 차지(이

태리 전체 평균 33,000리라)

- 유통 및 패션의 세계적 중심지인 밀라노에 인접해 있어 디자인, 교육,

패션쇼 등 각종 이벤트와 기술정보 교류가 용이

□ 패션 및 고급신발 집적지라고 하는 이미지를 홍보하는 등 클러스터를

브랜드화

- 지역홍보비디오 15,000 카피를 제작하여 전세계에 배포하고 지역의

트레이드 마크인 "ACRIB"를 상표로 등록

국내 : 이천 도자기클러스터

□ 이천은 한국을 대표하는 도자기 예술촌이자 산업집적지

- 50년대말 서울 지역의 도자기업체들이 이주해오면서 형성되기 시작

- 이천(여주, 광주 포함)에는 현재 전국 도자산업체의 67%가 밀집

ㆍ총 844개의 도자산업체, 342개의 도자기 가마가 입지

ㆍ국내 도자기 시장 5,200억원(2002년 기준)의 60%인 3,000억원의 물

량을 이 지역에서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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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대형업체, 도자기조합, 지역대학,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동으로 기

술ㆍ소재 연구와 상품개발을 하고 있음

- 광주요, 해강요, 행남사 등이 자체 연구소에서 제품을 개발하고 있고,

도자문화 관련 마케팅 기획을 담당

ㆍ이들이 제시하는 패턴이 중소업체에게 전달되어, 재창조 작업이 진행

- 지역대학과 문화센터가 정보교류 네트워크를 주도

평가 :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네트워크 형성이 관건

□ 선진 지역특화형 클러스터는 오래된 전통을 바탕으로 하여 경쟁력 있는

중소규모 기업들이 협력네트워크를 형성

-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경쟁적 협력'(Coopitition)의 전통을 강점

I talianate Clus ter

- 이탈리아 패션산업 및 잡화산업 클러스터에서 유래

- 시장에서 경쟁하는 기업들이 노하우와 지식을 공유, 경쟁과 협력을 병행하는

클러스터를 지칭

ㆍ경쟁자간에 신뢰를 바탕으로 생산능력을 상호제공하는 등 유연하게 협력

(Rosenfeld, 1995)

□ 이천 도자기클러스터의 경우 경쟁과 협력의 네트워크가 미흡

- 공동구매, 경매거래 등 협력이 별로 없고 거래선이 고정화되어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음

- 90년대 중반 이후 산학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으나 일회성 정보전달

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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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적, 개인주의적 문화가 핵심기술의 계승ㆍ발전을 저해

유약제조방법의 암호화

- 일부 전승 도예인들은 보조작업자나 후배들에게 유약관련 비법을 비밀로 하기

위하여 재료명이 아닌 숫자로 유약재료를 표시(일종의 암호)

- 유약제조 방법을 알 수 없도록 원천 봉쇄하기 위한 수단

④ 실리콘밸리형

해외 : 미국의 실리콘밸리

□ 실리콘밸리는 캘리포니아 산호세 주변의 10여개 도시로 구성(면적 12

억평, 인구 250만)

- 컴퓨터, 통신, 인터넷, 바이오 등 하이테크기업들이 9,000여개 입주

ㆍ실리콘밸리의 지역총생산은 2,050억 달러로 한국 GDP 4,200억 달러

의 절반 수준(2001년)

- 미국 벤처캐피털 투자의 30% 이상이 실리콘밸리에 유입

□ 스탠포드 공대의 터먼교수가 우수 졸업생의 동부지역으로의 유출을 막

기위해 창업을 독려하면서 벤처의 싹이 자랐음

- 스탠포드대학 출신 휴렛과 팩커드가 1939년에 설립한 회사가 HP

- 벤처기업들이 세계적 대기업으로 성장하면서 이들을 중심으로 기업연

계구조가 형성

ㆍ신기술 대기업으로부터 분사나 독립이 이루어지면서 기업수가 폭발적

으로 증가(예 : 페어차일드에 뿌리를 둔 반도체기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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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대학ㆍ연구소, 대기업, 벤처기업 및 전문서비스 공급자들이 밀집

된 세계 최고의 클러스터로 성장

평가 : 구성주체간 네트워크를 통해 끊임없이 진화

□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구성주체들이 네트워크를 통해 PC, 인터넷

등의 신산업을 주도해 왔음

- 도전정신과 열린 문화를 바탕으로 기업의 역사와 규모에 관계없이 네

트워크를 형성

ㆍ제품출시의 속도가 중요한 신산업의 특성 때문에, 혼자 모든 것을 하

려고 하기보다 다른 기업들과의 협력을 중시

- 구성주체 모두의 혁신능력, 실패에 대한 관용, 용이한 이직 등으로 인

해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음

ㆍ닷컴기업의 버블붕괴로 다소 위축되기는 했으나 최근 무선랜, 바이오,

나노 등을 중심으로 새로운 신산업이 창출되고 있음

실리콘밸리의 진화

1950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방위산업

집적회로

PC

인터넷

바이오, 
나노 등

산업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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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내 클러스터의 발전전략

공단에서 클러스터로 패러다임을 전환

□ 국가차원에서 클러스터 형성을 주요 정책과제로 설정

- 산업클러스터가 국가경쟁력의 중심축 중 하나임을 인식

ㆍ클러스터의 수준이 기업활동 여건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바로미터

- 하드 및 소프트 여건을 개선하여 국내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신규투자,

외국기업 유치를 도모

□ 공단건설에서 클러스터 조성으로 산업집적의 패러다임을 전환

- 부지ㆍ인프라 구축의 하드웨어 중심에서 네트워크 형성과 혁신창출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중심로 바꾸어야 함

- 정부 주도의 단기 계획으로는 클러스터 형성이 불가능하며,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자생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

- 무관심과 경쟁의 공단문화를 신뢰와 협력의 클러스터 문화로 발전

공단에서 클러스터로의 패러다임 전환

공 단 ⇒ 산업클러스터

형성주체

조성기간

문 화

정부 계획

단기(3년 이내)

무관심/경쟁

자생 성장

(정부/지자체 지원)

장기(10년 이상)

신뢰/협력

기대성과 입주기업수, 비용절감
네트워크 형성

혁신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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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 유형에 적합한 발전전략을 전개

□ 클러스터 유형에 따라 적합한 전략을 구사

- 선진국과 비교하여 국내 클러스터는 구성주체의 경쟁력 및 역할, 주체

간 상호작용이 취약

-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비전제시자, 시스템통합자, 전문공급자 중에서

약한 부분을 보강하고 상호작용을 촉진

-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실리콘밸리형은 국가 장기과제로서 추진

선진국과 비교한 국내 클러스터의 취약점

샌디에고
대학ㆍ연구소

주도형

대덕

도요타시
대기업

주도형

실리콘밸리실리콘밸리형

이천

브렌타

지역특화형

울산

사례유 형

샌디에고
대학ㆍ연구소

주도형

대덕

도요타시
대기업

주도형

실리콘밸리실리콘밸리형

이천

브렌타

지역특화형

울산

사례유 형

주: ◎ > ○ > △ 는 클러스터 내에서의 역할 비중
>          는 상호작용 정도를 의미

주: ◎ > ○ > △ 는 클러스터 내에서의 역할 비중
>          는 상호작용 정도를 의미

◎ ○ ○

◎ ◎ ◎

VP SO SS

◎ △ ○

○ ◎ ○

△ ◎ ○

○ ○ ◎

△ △ ◎

(비전제시자)   (시스템통합자)   (전문공급자)

◎ ○ ○

◎ ◎ ◎

VP SO SS

◎ △ ○

○ ◎ ○

△ ◎ ○

○ ○ ◎

△ △ ◎

(비전제시자)   (시스템통합자)   (전문공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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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학ㆍ연구소 주도형 : 연구역량 강화와 기술의 산업화 촉진

□ 유망지역 : 대덕, 포항, 광주(光산업), 수도권(바이오, 소프트웨어) 등

- 바이오의 경우 연구기반이 아직 약하고 많은 투자가 필요하므로 선도

지역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육성

□ 선택과 집중을 통해 연구능력을 높이고, 대학과 연구소의 기술적 성과

를 산업화하는 메커니즘을 강화

- 연구자금과 시설을 확충하고 해외 유명 대학, 연구소 및 스타과학자들

을 유치

- 대학과 연구소의 벤처창업을 지원하고 기술이전을 제도화

② 대기업 주도형 : 대기업 주변지역의 클러스터화와 스핀오프 장려

□ 유망지역 : 기흥ㆍ이천(반도체), 울산ㆍ군산ㆍ아산(자동차), 울산ㆍ거제

도(조선) 등

□ 대기업이 주변지역에 클러스터가 형성될 수 있도록 수도권집중 억제

등 관련 규제를 완화

- 대학, 연구소 등 부족한 구성주체를 보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

고 입주를 지원

- 대기업이 스핀오프를 할 때 금융세제 상의 혜택을 부여하고, 대기업과

협력할 수 있는 관련 기업들의 집적을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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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역특화형 : 가능성있는 클러스터 발굴과 지역기업 연계

□ 유망지역 : 이천(도자기), 충무로ㆍ강남(영화), 부천(문화), 익산(보석가

공), 금산(인삼) 등

□ 가능성 있는 지역특화형 클러스터를 발굴, 이들을 엮어주고 브랜드화

- 정부나 지자체가 주도하여 지도를 작성하고 실천 로드맵을 작성

- 대학, 연구소, 마케팅 담당기업 등 부족한 구성주체를 보완할 수 있도

록 지원

- 국제 이벤트 개최, 캐릭터화 등으로 지역 클러스터의 브랜드화를 추진

④ 실리콘밸리형 : 경제특구와 연계, 수도권 광역 네트워크 구축

□ 유망지역 : 수도권 경제특구가 유일한 대안

- 고급인력, 지원서비스, 생활여건 등의 측면에서 수도권이 가장 적합

- 현 상태로는 클러스터 형성이 불가능하므로 경제특구를 신설할 필요

□ 최상의 여건을 마련해 주어 경제특구에 국내외 일류기업, 대학, 연구소

등을 유치하고 광역 네트워크를 구축

- 경제특구가 중심이 되어 수도권 소재 대기업, 벤처기업, 대학, 연구소,

지원서비스 등을 연계

- 실리콘밸리를 벤치마킹하고 규제, 세금, 노사관계 등에서 파격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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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 클러스터 형성을 주도하고 전략적으로 활용

□ 글로벌 플레이어를 지향하는 기업이라면, 경쟁력 강화와 신사업 전개

를 위해서 클러스터를 적극 활용해야 함

- 클러스터를 통해 기술혁신의 속도를 높이고 부족한 경영자원을 보완

하면서 리스크를 경감

- 자사의 위상을 감안하여 클러스터가 요구하는 역할을 수행

ㆍ대기업 : 비전제시와 시스템통합의 역할을 강화하고, 핵심역량이 아닌

것은 아웃소싱하여 전문공급자를 육성

ㆍ중소ㆍ벤처기업 : 전문공급자로서 실력을 갖추고, 협회 활성화 등을

통해 비전제시, 시스템통합 측면의 약점을 보완

□ 상호 신뢰와 협력적 문화의 정착에 솔선

- 인력, 기술, 정보가 유입되도록 기업 경계를 허물고 대외 네트워크를

강화

- 대기업은 스핀오프와 벤처ㆍ중소기업에의 기술이전을 통해 우군을 형

성하고, 대국적 관점에서 약자를 지원

복득규, 박용규, 고유상

(seribok@ser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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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표로 보는 경제 Trend ◆

< 금융동향 >

10. 29 10. 30 10. 31 11. 1 11.4

환율
원/달러(종가기준)

엔/달러

1,227.4

122.69

1,231.8

122.86

1,221.6

122.43

1,225.2

122.14

1,219.2

122.53

금리
회사채(3년 AA-, %)

국고채(3년, %)

5.97

5.35

5.97

5.35

5.95

5.33

5.93

5.31

5.97

5.35

주가지수(KOSPI) 673.18 658.03 658.92 647.65 672.68

< 실물동향 >
(전년동기(월)비, %)

2000년 2001년 2002.5월 6월 7월 8월 9월

GDP성장률

민간소비

설비투자

9.3

7.9

35.3

3.0

4.2

-9.8

..

6.3

7.7

7.4

.. .. ..

산업생산

평균가동률

16.8

78.5

1.8

73.2

7.7

76.4

5.3

73.3

8.7

75.3

8.5

77.0

3.4

74.6

실업률

실업자(만명)

전국 어음부도율

4.1

(88.9)

0.26

3.7

(81.2)

0.23

2.9

(66.1)

0.04

2.7

(61.6)

0.04

2.7

(62.6)

0.06

2.9

(65.8)

0.05

2.5

(57.3)

0.05

소비자물가상승률 2.3 4.3 3.0 2.6 2.1 2.4 3.1

수출(억달러)

(증감률)

수입(억달러)

(증감률)

1,722.7

(19.9)

1,604.8

(34.0)

1,504.4

(-12.7)

1,410.0

(-12.1)

141.8

(6.6)

127.0

(9.9)

129.1

(-0.2)

119.2

(1.7)

135.6

(19.0)

129.5

(16.6)

139.9

(18.9)

128.7

(13.5)

140.2

(12.6)

130.2

(11.1)

경상수지(억달러) 122.4 86.2 10.0 7.9 -0.1 1.5 4.6

외환보유액(억달러) 962.0 1,028.2 1,096.3 1,124.4 1,155.0 1,165.4 1,166.9

총대외지불부담

(억달러)
1,363 1,199 1,236 1,258 1,291 1,2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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